
선일포도당, 생분해성 수지 본격 생산
월 6 0톤 규모 … 일정기간 경과후 산화에 의해 자동분해

선일포도당(대표 김경환)이 생분해성( B i o d e g r a d a b i l i t y )수지를 월 6 0톤 규모로 본격 생산에 나선다.

선일포도당은 8 7년부터 미생물에 의해 썩는 생분해성 수지개발에 착수, 91년부터 폴리올레핀계

PE(Poly Ethylene)을 Base Resin으로 하여 천연고분자인 옥수수 전분 및 분해촉진제들을 주요성분

으로 Master Batch 가공한 C h i p상태의 생분해성 수지(Bio Green)를 개발·시험 생산해 왔다.

이 C h i p상태의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·가공한 필름은 토양 등 미생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일정기

간이 경과되면 자동산화에 의해 분해·소멸된다.

제품단가는 컴파운드 Chip 기준으로 일반 PE Chip 가격

의 4 ~ 5배에 이르나 필름제조시 생분해성 C h i p과 일반

C h i p을 1 5 . 5대8 4 . 5의 비율로 혼합·사용하기 때문에 최종

제품( P E필름)은 일반필름보다 2 0 ~ 3 0 %정도 비싼가격

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.

폐플래스틱 처리방법에는 소각·매립·회수·분해 등이

있는데, 90년기준 국내 폐플래스틱 처리는 매립방법이

9 3 %로 소각(1.8%), 재활용(4.6%) 등이 극히 미미, 매립

에 따른 환경문제 및 NIMBY(North In My Back Yard)

S y n d r o m e이 팽배, 문제돼 왔다.

한편, 미국·덴마크·이탈리아 등 외국에서는 폐플래스

틱 및 일회용품에 대한 부분적인 사용규제에 따라 이미

생분해성 수지가 개발·사용되어 왔으며, EC도 올해부

터 분해성이 아닌 플래스틱 포장재료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폐플래스틱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

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2 / 9 / 1 5 >

연도

1 9 8 2

1 9 8 3

1 9 8 4

1 9 8 5

1 9 8 6

1 9 8 9

1 9 9 3

1 9 9 5

L D P E

1 2 8

1 2 9

1 6 6

1 8 8

2 0 8

2 7 2

4 1 5

4 7 3

H D P E

3 8

4 5

5 8

7 0

8 5

1 0 4

2 3 8

2 3 8

P P

1 9 1

1 0 1

1 2 1

1 3 8

1 5 5

3 0 8

3 8 2

3 8 2

P V C

8 4

9 8

1 2 0

1 3 3

1 4 3

2 2 8

3 1 8

3 1 8

P S

2 6

3 3

4 2

4 7

5 1

7 7

8 5

1 1 2

합계

3 6 8

4 0 8

5 0 6

5 7 5

6 4 2

9 8 9

1 , 3 1 2

1 , 5 2 3

(단위: 1 0 0 0톤)

<표> 국내 폐플래스틱 연도별 발생량추이


